
비하인드스토리Ⅰ에서 이어지는 비하인드스토리Ⅱ를 공개합니다.

병원에 산업재해환자들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

다.

건강보험공단과 마찬가지로 소속 공무원들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건

을 심사감독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
그러던 어느 날(2014년 6월), 자신들을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 소속 조

사팀이라고 신분을 밝힌 5인의 전직 간호사분들이 병원에 나와서 지난 5

년간의 진폐환자 진료비 청구내역을 5일간에 걸쳐서 심사하였습니다.

그 결과 지난 5년간 소위 ‘부당청구’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하는

진료비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이에 대한 과징금 등, 병원에 지급되어

직원월급 등으로 소중하게 쓰여야 할 10억원 가까운 요양급여를 강제 징

수하여 갔습니다.

영남의료재단 대표자는 이것이 위법하고 부당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밝

히고자 법원에 강제환수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힘든 싸움을 시작하

였고, 결국 사건 발생후 거의 2년이 지난 2016년 5월 12일자로 부당한

진료비청구는 없었으며 피고의 징수결정이 모두 위법하다는 원고 승소

판결을 받았습니다. [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5478진료비부당이득징수결정

처분 취소청구의 소]

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병원운영은

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고 승소 판결문은 이미 병원이 사라진 이

후에 받아든 허무한 종이쪽지에 불과하였습니다.

아마도 당시 현장조사 공무원들 5명은 징수실적을 올리고 싶은 개인적인

욕심에 눈이 멀어 피감기관인 병원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,

이러한 공무원들의 횡포 사례는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자 말아야 하겠기

에 서정익 박사님이 세운 영남의료재단 역사에 비하인드스토리Ⅱ로 분

명히 남기고자 합니다.

당시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 조사팀 명단:

☞ 팀장 이점숙

☞ 팀원 권수영

☞ 팀원 서세희

☞ 팀원 김도연

☞ 팀원 박은희


